
 

 

 

 

 

 

 

 

 

코로나19에 따른 지난 경기부양책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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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번째 경기부양책을 예고한 미국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이달 말까지 추가 

부양책을 합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 

코로나 19 의 재확산세가 나타나면서 다섯번째 

경기부양책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주당 600 달러의 추가 실업 보험 지원 등 일부 부양 

프로그램이 이달 말로 종료되는 점도 신속한 

추가부양책의 실시를 압박하고 있다. 그 동안 미국 

의회는 네 차례에 걸쳐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부양을 

위해 총 2 조 8,000 억달러 규모의 4 개 예산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번 다섯번째 법안에 대해서, 미국 

정부와 공화당은 1 조달러 규모 이상의 부양책을 구상 

중이고, 민주당은 3 조달러 이상의 대규모 부양책을 

주장하고 있어 견해차이가 크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미국 하원은 경기부양을 위해 3 조달러에 

이르는 추가예산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이 법안을 상정하지 않아 마찰이 

예상된다.  
 

우선순위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추가 

실업수당 연장과 주(州)정부 지원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근로자의 일터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세금 공제 방안 도입으로 맞서고 있다. 급여세 감면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가 크다.  
 

므누신 장관의 바람대로 이달 중에 5 차 경기부양책의 

합의여부는 미지수다. 600 달러 규모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오는 7/25 에 종료되는 만큼, 7/25 를 전후로 

경계감은 높아질 수 있다. 추가 실업수당 지급기간이 

촉박해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규모와 우선순위에 이견이 있지만, 초당적으로 

협력해야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경제활동 

재개와 자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인 뒷받침을 

재확인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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